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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personality, resilience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and to 
explore their influences on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Methods: From March 15 to 30, 2018,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from 308 of nursing students in 2 colleges located in P- 
metropolitan city and K-provinc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2.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for personality was 3.71±0.45, for resilience, 3.28±0.36, and for satisfaction with major, 3.69±0.53. Satisfaction 
with majo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rsonality (r=.44, p<.001) and resilience (r=.37 p<.001). Persona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silience (r=.68 p<.001).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atisfaction with major were per-
sonality (β=.34, p=.006),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s ‘bad’ (β=-.25, p<.001), ‘moderate’ (β=-.19, p<.001), and 
‘employment’ (β=-.14, p=.028) as motivation for nursing.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er-
sonality,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nd motivation for nursing were related to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in nursing student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with major for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build effective 
strategies to focus on promoting their personality,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nd motivation for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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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성역량을 강화시켜 공

동체 의식을 통한 집단 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 인성교육은 교육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으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갖추도록 가르치

고 배우는 활동이다[1]. 대학교육도 올바른 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인성은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인성교육”이란 자

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 공동체 ․ 자연과 더

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2]. 바람직한 인성형성은 영유아기를 

거쳐 초기 성인기의 중요한 발달과제이다. 이에 간호대학 시절

은 향후 간호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으로 인성교

육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산업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전

공지식이나 실무 관련 전공능력에 앞서 인성이 갖추어진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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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하고 있으며, 간호실무현장에서도 인성이 무엇보다 중

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도 3

주기 간호인증평가에서 인성교육을 보다 중점적으로 평가하

고 있고, 인성교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방법과 내용들이 모

색되고 있다[3]. 현재 대학에서 인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실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하고, 인성과 관련된 충분

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것으로 인식하였다[4]. 한국교육

개발원의 자기존중, 성실, 배려 ․ 소통,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

직 ․ 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을 포함하는 10개의 덕목으로 구성

된 간호학생의 인성 정도는 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도 

및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5], 인지영역, 정의

영역, 행동영역으로 구성된 바롬의 인성척도로 측정한 간호학

생의 인성 정도는 대학생활적응 및 전공만족도와 관련이 있었

다[6].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변수로 탄력성의 

개념을 들 수 있다. 탄력성(Resilience)은 소수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능력이나 특성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역

경을 극복해 가는 보통의 적응기제이다[7]. 자아탄력성은 성격

적 특성으로 일종의 성격유형으로 설명되고[8], 이러한 자아탄

력성이 높은 학생은 대학생활적응력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았

으며[9], 실습만족도 뿐만 아니라 임상수행능력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12]. 탄력성에 대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능력

의 개념으로 회복탄력성은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을 향상시

키고, 역경을 딛고 되튀어 오르는 ‘탄력성’을 합친 개념이다

[13]. 특히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환경의 변화와 임상실습 스

트레스에 직면 할 경우 이를 잘 이겨내며 효율적인 실습업무 수

행을 위해 이러한 회복탄력성에 대한 능력도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의료환경에서 힘든 환자를 돌보고 어려

운 역경에서 환자의 심리적 ․ 사회적 케어를 책임지는 간호대학

생들에게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상태특성 분노표현, 사회적 지지, 자기효

능감과 관련이 있었고, 회복탄력성이 낮은 간호학생은 간호현

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

는 부정적 정서를 견디지 못하고, 반면에 회복탄력성이 높은 

간호학생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경력을 쌓고 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높다고 보고하였다[14].

전공만족은 전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하며 전

공 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

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

문’[15]이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우리사회에서 구직

의 어려움이 청소년의 전공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청

소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 보다 수입과 안정성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6]. 

간호대학생도 자신의 적성과 특성이 아닌 직업의 안정성이나 

수입, 합격위주의 대학 진학이 간호학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17], 대학시기에 전공 부적응이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전공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입시성적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

하고 입학 후 과중한 전공교육 및 임상실습 등으로 전공만족도

가 떨어지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과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학교생활과 교과과정에 적극적으

로 행동함으로서 그들의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

을 기울이며,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한다고 보고하였다[18].

지금까지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수준은 전공만족도,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과도 연관이 있었고[5,6], 전공만족도

는 성격적 특성인 자아탄력성과 관련이 있었으며, 자아탄력성

이 높은 학생은 대학생활적응력과 실무수행능력과도 관련된

다는 일부 연구가 있다[9-11]. 하지만 심리사회적 특성인 회복

탄력성과 전공만족도간의 직접적인 연구는 찾을 수 없어 이들 

변수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의 간호전문가로 성장할 간호

대학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인성과 회복탄력성 역량 정도를 알

아보고 이들 변수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및 회복탄

력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학생의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

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정

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인성과 회복탄

력성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인성,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

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성,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인성,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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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정

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비 실험연구 중 서술적 상관관

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와 K도에 소재한 2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

인 1~4학년을 구분하여 참여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19]을 사용하여, 표본크기는 유의수준 .05, 효

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인 11개로 하였을 때, 다중회귀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산출의 크기는 178명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편의표집에 의해 320명에게 설문

지를 돌려 수거하였으며, 수거 된 설문지 312명(97.5%) 중 응

답이 불충분한 4명(1.25%)을 제외한 308명(96.25%)을 연구대

상자로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고 질문지의 특성

은 환자의 일반적 특성 9, 인성 37, 회복탄력성 35, 전공만족도 

18 문항을 합쳐 총 9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인성 

한국교육개발원의 2014년 KEDI인성검사지 70개 문항을 

Lee와 Nam [5]이 수정한 37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인성검사의 

하위요인은 자기존중, 성실, 배려 ․ 소통,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 ․ 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을 포함하는 10개의 덕목으로 구

성되어있다.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이 좋

다고 볼 수 있다. Lee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는 .91이었고[5],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내적일

관성 신뢰도 Cronbach’s ⍺는 .93이었다.

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이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로, 

심리학에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

는 말로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 능력의 요소가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Revich와 Shatte [20]의 회복탄력성지수검사(re-

silience quotient test)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역한 한국형

회복탄력성지수검사를 Kim [21]의 연구에서 수정 ․ 보완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

정성의 3개요인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Kim [21]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
는 .85였다.

3) 전공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은 전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

하고, 인지, 감정들의 복합체이다[15].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하위영역에서 ‘일반만족’은 교과내용에 

대한 흥미와 학습내용 및 학과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전반적인 

만족이며, ‘교과만족’은 교과목표 전공지식 교과목의 구성내

용 등에 대한 만족이며, ‘관계만족’은 교수와의 관계 및 지도에 

대한 만족이며, ‘인식만족’은 사회에서 의학과 인지도에 대한 

만족 정도를 말한다[22]. 본 연구에서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

한 Program Evaluation Survey [23] 도구에서 Kim과 Ha 

[15]가 수정·작성한 학과만족도 척도를 Lee [22]가 보완한 전

공만족 관련문항으로 ‘일반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및 

‘인식만족’이 포함된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18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반응양식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22]

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는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0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윤리적 고려를 위해 K대학

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1040460-A-2017-057)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각 대학으로부터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 얻어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2개 간호대학 각각 학년별로 연구참여자

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자료 관리에 

대하여 설명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

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 조사의 중단을 대상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다. 연

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설문 응답에 대한 감사 표시로 답례

품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였으며 총 32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회수된 설

문지 312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4부를 제외한 총 308부를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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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0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1
21~22
≥23

130
110
68

(42.2)
(35.7)
(22.1)

21.32±2.13

Grade 1st
2nd
3rd
4th

77
77
84
70

(25.0)
(25.0)
(27.3)
(22.7)

Gender Male
Female

40
268

(13.0)
(87.0)

Religion Yes
No

103
205

(33.4)
(66.6)

Residence type
(living with parents)

Yes
No

273
35

(88.6)
(11.4)

Level of 
academic score

High
Medium
Low

68
196
44

(22.1)
(63.6)
(14.3)

Motivation for 
selecting nursing

Aptitudes or interest
Employment
Etc

88
110
110

(28.6)
(35.7)
(35.7)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Good
Moderate
Poor

88
193
27

(28.6)
(62.7)
(8.7)

Satisfaction of 
economics

Good
Moderate
Poor

39
213
56

(12.7)
(69.1)
(18.2)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성,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정

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회복탄력성, 전공만

족도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 (independent t-test)와 일

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고, 사후 분

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인성,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정도의 상관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

석하였다.

 대상자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tep-

wise 방식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

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1.3로 21세 미만이 42.2%, 21~22세 

35.7%, 23세 이상이 22.1%였고, 학년은 1학년 25%, 2학년 25.0 

%, 3학년이 27.3%, 4학년 22.7%였다. 성별은 여성이 87.0%, 종

교는 없음이 66.6%,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이 88.6%, 학점은 높

음 22.1%, 보통 63.6%, 낮음 14.3%였다. 입학동기는 적성이나 

흥미 28.6%, 취직보장과 기타가 각각 35.7%였고, 대학생활만족

도는 좋음 28.6%, 보통 62.7% 나쁨 8.7%였으며, 경제적 만족도

는 좋음 12.7%, 보통 69.1%, 나쁨 18.2%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인성,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인성은 총 5점 척도에서 3.71±0.45점이었고, 인

성의 하부영역에서 예의 4.05±0.56점, 정의 4.01±0.64점, 책

임 3.90±0.59점 순으로 높았으며, 용기 3.37±0.75점, 시민의

식 3.37±0.64점, 자기조절 3.45±0.65점 순으로 낮았다. 회복

탄력성은 5점 척도로 3.28±0.36점이었으며, 하위요인인 대

인관계능력 3.35±0.44점, 긍정성 3.33±0.45점, 자기조절능력 

3.17±0.48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총 5점 척도에서 

3.69±0.53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회복탄력성, 전공

만족도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인성은 학업성적(F=7.93, p<.001), 

대학생활만족도(F=4.26, p=.015), 경제적 만족도(F=4.19, p= 

.01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적에서는 ‘보통’ 이상이 

‘낮음’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활만족도에서는 ‘높

음’이 ‘나쁨’보다 높았다. 회복탄력성은 학년(F=3.40, p=.018), 

학업성적(F=5.94, p=.003), 입학동기(F=3.19, p=.043), 대학생

활만족도(F=8.5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업

성적이 ‘높음’이 ‘낮음’보다, 입학동기가 ‘적성 및 흥미’가 ‘취직

보장’보다 높았으며, 대학생활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나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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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ticipants' Personality, Resilience, and Major Satisfaction (N=308)

Variables Min Max M±SD

Personality 
Self-respect
Faithfulness
Consideration · communication
Responsibility
Manners
Self-control
Honesty · courage
Wisdom
Justice
Citizenship

2.27
1.75 
1.00 
2.20 
2.00 
2.25 
1.33 
1.75 
1.33 
2.00 
1.25 

4.97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3.71±0.45 
3.82±0.58 
3.37±0.75 
3.70±0.53 
3.90±0.59 
4.05±0.56 
3.45±0.65 
3.76±0.62 
3.73±0.64 
4.01±0.64 
3.37±0.64 

Resilience
Self-control capac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capacity 
Positivity

2.49
2.00
2.25
2.36

4.49
4.67
4.67
4.91

3.28±0.36 
3.17±0.48 
3.35±0.44 
3.33±0.45 

Satisfaction with major 2.22 4.78 3.69±0.53 

다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부모동거(F=-2.05, p=.041), 입학동

기(F=8.56, p<.001), 대학생활만족도(F=21.99, p<.001), 경

제적 만족도(F=4.59, p=.01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입학

동기는 ‘적성 및 흥미’가 ‘취직보장’ 및 ‘기타’보다 높고, 대학생

활만족도가 ‘높음’이 ‘보통’ 이하보다 높았으며, 경제적 만족도

가 ‘높음’이 ‘보통’보다 전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3).

4. 인성,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정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인성은 회복탄력성(r=.68, p<.001), 전공만족도

(r=.44, p<.001), 회복탄력성은 전공만족도(r=.37,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5. 인성, 회복탄력성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인성, 회복 탄력성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수준 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일반적인 특성 부모동거 , 입학동기 , 대학생

활만족도, 경제적 만족도를 더미처리 하고, 인성, 회복탄력

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전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먼저, 변수들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가 1.73 (du=1.86<d<4-du=2.13)

으로 2에 가까우며 du(상한값)와 4-du사이에 자기상관이 없다

고 말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공차한계가 0.43~.91으로 0.1 이

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Varience Inflation Factor, 

VIF)도 1.10~2.31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는 적합하였다. 전공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

여 일반적 특성요인 4개와 인성, 회복탄력성을 독립변수로 

다중 stepwise 방식의 회귀분석으로 실시한 결과 설명력은 

30%였다(R2=.30, F=14.41 p<.001). 회귀분석결과 인성(β=.34, 

p<.001), 대학생활만족도 불만족(β=-.25, p<.001), 대학생활

만족도 보통(β=-.19, p<.001), 입학동기 취직보장(β=-.14 p=.028) 

순으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2곳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회복탄력성

이 전공만족도 정도와 그 관련성을 파악하고 인성, 회복탄력성

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간호대학생들

의 전공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성정도 총 5점 만점에서 3.71점이

었다. 동일도구를 사용한 Lee와 Nam [5]의 연구에서 3.45점보

다 높았고, Sim의 연구에서 바롬의 인성척도로 측정한 인성 정

도 4.42점(범위 1~6점)을 5점 척도로 환산 점수 3.52점보다 높

았다[6]. 또한 보건계열 대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

를 사용한 인성 수준 3.49점보다 높았다[24]. 따라서 인성정도

는 학과 및 대상,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복연

구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부영역에서 예의 4.05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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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Personality, Resilience, and Satisfaction with Major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308)

Characteristics Categories
Personality Resilience Major satisfaction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Age (year) ＜21
21~22
≥23

3.70±0.46 
3.70±0.44 
3.74±0.43 

0.17
(.844)

3.29±0.42 
3.26±0.33 
3.29±0.28 

0.29
(.788)

3.69±0.55 
3.71±0.51 
3.68±0.51 

0.09
(.918)

Year 1st
2nd
3rd
4th

3.67±0.45 
3.75±0.45 
3.64±0.40 
3.79±0.48 

1.95
(.121)

3.21±0.36 
3.36±0.43 
3.22±0.26 
3.33±0.38 

3.40
(.018)

3.72±0.48 
3.70±0.59 
3.64±0.49 
3.72±0.55 

0.36
(.781)

Gender Male
Female

3.65±0.53 
3.72±0.43 

-0.93
(.355)

3.31±0.38 
3.28±0.36 

0.50
(.620)

3.63±0.54 
3.70±0.52 

-0.874
(.383)

Religion Yes
No

3.74±0.45 
3.70±0.44 

0.68
(.495)

3.27±0.33 
3.28±0.38 

-0.32
(.753)

3.70±0.54 
3.69±0.52 

0.115
(.909)

Residence type
(living with parents)

Yes
No

3.70±0.46 
3.77±0.35 

-0.78
(.439)

3.27±0.37 
3.32±0.33 

-0.71
(.480)

3.67±0.53 
3.87±0.43 

-2.05
(.041)

Level of 
academic scores

Higha

Mediumb

Lowc

3.84±0.40 
3.71±0.45 
3.51±0.40 

7.93
(＜.001)
a, b＞c

3.37±0.40 
3.28±0.36 
3.14±0.25 

5.94
(.003)
a＞c

3.79±0.52 
3.69±0.53 
3.56±0.50 

2.41
(.092)

Motivation for 
selecting nursing

Aptitudes or interesta

Employmentb

Etcc

3.78±0.47 
3.68±0.46 
3.68±0.41 

1.54
(.216)

3.36±0.38 
3.23±0.36 
3.26±0.35 

3.19
(.043)
a＞b

3.88±0.58 
3.65±0.52 
3.59±0.45 

8.56
(＜.001)
a＞b, c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Gooda

Moderateb

Badc

3.81±0.47 
3.68±0.44 
3.56±0.33 

4.26
(.015)
a＞c

3.39±0.43 
3.26±0.33 
3.08±0.23 

8.56
(＜.001)
a, b＞c

3.98±0.50 
3.60±0.47 
3.45±0.62 

21.99
(＜.001)
a＞b, c

Satisfaction with 
economics

Gooda

Moderateb

Badc

3.86±0.43 
3.66±0.44 
3.79±0.47 

4.19
(.016)
a＞b

3.41±0.43 
3.25±0.34 
3.29±0.38 

3.21
(.420)

3.92±0.49 
3.65±0.54 
3.73±0.48 

4.59
(.011)
a＞b

Table 4. Correlations among Personality, Resilience, and 
Satisfaction with Major (N=308)

Variables
Personality Resilience

r (p) r (p)

Resilience  .68 (＜.001)

Satisfaction with major  .44 (＜.001) .37 (＜.001)

4.01점, 책임 3.90점 순으로 높았으며, 용기 3.37점, 시민의식 

3.37점, 자기조절 3.45점으로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예의, 

정의, 책임 순으로 높았고 자기조절이 낮은 것과 유사하였다

[5].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에 인성의 하부영역 

중 자기조절과 시민의식, 용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적 접

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은 3.28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와 Nam [5]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 3.38점, Kim 

[21]의 연구 3.31점과 유사하였다. 회복탄력성은 자신에게 닥

치는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개인의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

는 핵심적 요인으로 최근 간호사들의 이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적인 특성이다. 이러한 회복탄력

성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며 적극

적으로 행동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평

범한 특성으로[25], 노력과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3.69점으로 평균 이상이

었고,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지방소재 2개 간호대학생에게 

측정한 Choi의 연구에서 3.86점[26] 보다 낮고, 수도권 2개 간

호대학생 대상 Oh의 연구 3.43점[18]보다 높았다. 또한 보건계

열이 포함된 4개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Kim의 연

구 3.37점[27]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는 간호대학의 학교 특성이나 측정시기별 차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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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Influencing of Satisfaction with Major (N=308)

Variables Categories   B SE   β   t p

Residence type (living with parents)
(1=yes)

0.14 0.08 .08 1.64 .102

Motivation for selecting nursing
(1=aptitudes or interest)

Employment
Etc

-0.15
-0.08

0.07
0.07

-.14
-.08

-2.21
-1.23

.028

.219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1=good)

Moderate
Bad

-0.36
-0.27

0.10
0.06

-.19
-.25

-3.51
-4.46

.001
＜.001

Satisfaction with economics
(1=good)

Moderate
Bad

-0.05
-0.04

0.10
0.08

-.04
-.04

-0.53
-0.49

.595

.623

Personality 0.40 0.08 .34 5.11 ＜.001

Resilience 0.10 0.10 .07 1.03 .302

 R2=.30, Adjust R2=.28, F=14.41, p＜.001

타 계열 대학 학생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입학 때부터 진로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져 있고 진로선택에 대

한 고민과 혼란이 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전공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대상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정도는 주관적 성적, 대

학생활만족도, 경제적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그룹이 낮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Lee

의 연구에서 대학생활만족도와 전공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경

우가 인성정도가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다[5]. 따라서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요구도 조사 등을 통한 대학생활 만

족도관리가 필요하다. 특이할 점은 주관적 성적정도와 경제적 

만족도에 따라 인성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이다. 인성은 

수년간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형성된 결과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대학생활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인성 

정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복적인 연구를 통

하여 인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회복탄력성이 높고,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이 회복탄력성이 높

았다. 이는 회복탄력성의 하위 변수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

계, 긍정성 등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을 통해서 변화되고, 

이러한 회복탄력성이 학업성적에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추후 간호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회복탄력성 운영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학업성취도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도 제

안한다. 또 입학동기가 적성 및 흥미로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 

취직보장으로 입학한 경우보다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이는 

Hong [28]의 연구에서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간호학과 입학

을 했을 경우가 다른 경우 보다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본인의 적성과 흥미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역경을 견디는 회복탄력성에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대학생활만족도, 입학동기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차이가 있

었다. 대학생활만족도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을 통해 전공만족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입학지원동기가 본인 의사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온 결과는 Choi [26]와 Park과 Han 

[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입학동

기가 관련이 있으므로 진로교육지원을 연계하는 정책과 입학 

시 간호에 대한 적성 검사 등 입시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인성,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세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모

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먼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와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인성이었다. 간호학은 윤리적인 학

문으로 인성영역이 전공만족도와 가장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

으며, 간호학생의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해 인성 관련 프로그램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회복탄력성과 전공만족도

도 정적 상관관계로 Hong [28]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대학

생활적응과 관련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회복탄력성은 자기

조절능력, 대인관계, 긍정성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을 교

과 외 과정으로 학교에서는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운영하여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인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대상자들의 인

성, 대학생활만족도, 입학동기 순으로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30%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회복탄력성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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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인성, 회복탄력성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미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간호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전공만족도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성격적 특성인 자아

탄력성은 간호학생의 전공만족도[9], 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

력과 관련이 있었고[10-12], 간호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자기효

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영향요인이었다[29]. 또한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

으므로 대상자를 달리하여 반복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해 인성이 

가장 높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성은 인간

으로서 갖추어야할 바람직한 성품을 의미하고 간호학생에서

도 미래의 간호사로서 갖추어야할 바람직한 품성이다[4]. 현재 

간호인증평가원에서도 직업실무윤리 및 학생지도 프로그램

으로 인성함양을 강조하고 있다[3]. 간호대학생들이 전문직 간

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에서 전공실무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 관련 교육과정 편성도 필요하다. 특히 대학생활 중 

인성적 자질과 인성함양교육을 위해 교수학습방법 측면이나 

실습 시 팀별 수행과제, 학생지도 방법 등에서 중점을 두는 인

성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과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인성교

육은 대학의 교육만을 통해 단기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인성의 

덕목도 존재하므로[30] 인성 교육이 제도권 교육만을 통해 가

능한 것이 아니라, 가족, 학교.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장기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더 깊은 논의도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정

도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과 인성, 회복탄력성 정도가 간호학

생들의 전공만족도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실시되었다. 연

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정

도는 5점 만점 중 3.69점으로 중간 이상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정도는 부모동거, 입학동기, 대학생활만족도, 

경제적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인성과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

성, 대학생활만족도, 입학동기 순이었고, 설명력은 30%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학생의 인성, 대학생활만족도, 입학동기

가 전공만족도에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는 P시와 K도 소재 2 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간호학과의 경우 입학시점에 적성검사를 포함하는 진로교육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를 올리

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특히 인성함량을 위한 교과 및 교과 

외 교육과정편성, 교수방법 및 지도 프로그램 등에서 인성을 강

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해 인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추후 연구

도 요구된다. 또한 후속연구로 회복탄력성이 전공만족도 변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회복탄력성과 전공만족도는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대상자를 달리하여 반복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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